
『노동리뷰』9월호 - 통계프리즘

■ “우리나라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수준”(반정호 연구원)

-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(경제  

  개발협력기구) 국가들의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에 대한 국민의 부담수준  

  을 파악해 본 결과, 두 지표 모두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  

  로 나타남.

- 2003년 기준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멕시코(19.5%)와 미국(25.4%)을 제외  

  하고 가장 낮은 25.5% 수준임. 
-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90년에 17%대에서 시작하여 2003년 현재  

  20.5% 수준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, 이는 1990년 이후 조세부  

  담률의 감소세를 나타내는 일본과는 대조적인 결과임. 

- 향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되고 선  

  진 복지국가의 수준으로 사회보장의 양․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 

  서는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짐. 

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

문의처 : 한국노동연구원 반정호 연구원

         Tel : 783-7155  E-mail : jhban@kli.re.kr

* 한국노동연구원 보도자료 및 원문은 인터넷(http://www.kli.re.kr)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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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수준

 

담 당 자 반정호   연구원

전    화 02)783-7155

○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 지표를 활용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(경제

개발협력기구) 국가들의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에 대한 국민의 부담수준을 

파악해봄. 

  － 조세부담률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명목GDP 대비 조세(국세와 지방세)의 

비중으로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조세부담수준을 나타내주는 지표임.

  － 국민부담률은 총조세에 사회보장성 기여금(건강보험, 고용보험, 국민연

금, 사학  연금 등 제보험과 연금)을 합한 국민부담액이 GDP에서 차지하

는 비율을 의미함.

 

○ OECD국가들의 국민부담률(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명목GDP대비 비율)을 

살펴본 결과,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

([그림 1] 참조).

 

 － 2003년 기준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멕시코(19.5%)와 미국(25.4%)을 제외

하고 가장 낮은 25.5% 수준임. 이는 OECD 국가 평균(36.3%, 2002년 기

준)보다 낮은 수준이며, 국민부담률이 높은 스웨덴(50.8%), 덴마크

(49.0%)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에 불과.

       

     ※ 일본의 경우, 2002년 기준 국민부담률(25.8%)을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

(24.4%)보다 근소하게 높은 수준임. 

 －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 중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
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 현재 GDP대비 5.0%로 캐나다

(5.2%), 아일랜드(4.5%)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.

 －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이 높은 국가군에 속하는 체코, 프랑스, 스웨덴

의 GDP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이 15%대 이상인 것에 비하면 우

리나라의 사회보장기여의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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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 1] OECD 주요국가들의 국민부담률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%)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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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주: 2003년 국민부담률(추정치)을 기준으로 국가별 정렬됨.

○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90년에 17%대에서 시작하여 2003년 현재 20.5% 

수준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, 이는 1990년 이후 조세부담률의 감소

세를 나타내는 일본과는 대조적인 결과임([그림 2] 참조).

－ 덴마크(47.3%), 스웨덴(36.1%), 핀란드(32.9%) 등의 유럽국가들이 전반적

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을 기록하고 있으며, 미국 및 일본, 멕시코는 조세

부담률이 낮은 국가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.

[그림 2] OECD 주요국가들의 조세부담률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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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주: 2003년 조세부담률(추정치)을 기준으로 국가별 정렬됨.

○ 조세부담률 또는 국민부담률은 개별 국가의 경제적․인구사회학적 특성에 
따라 나타나는 단순 평균치일 뿐 그 자체로 적정수준을 논의하는 것은 한

계가 있음. 그러나 향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

이 예상되고 선진 복지국가의 수준으로 사회보장의 양․질적 수준을 향상

시키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의 증가는 불가피해 보임. 


